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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박승범 (044-203-2511)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명 (044-203-2566)

인생 선배가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 12월 9일부터 내년 1월까지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 콘서트’ 총 7회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와 함께 12월 9일(목)부터 내년 1월까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이야기 콘서트를 총 7회 진행한다.

  문체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 종사자, 청소년과 중장년층 등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 인생 선배를 

만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팟캐스트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의 진행자인 김도연 작가가 콘서트의 

사회를 맡는다.

  최현숙 작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이야기 콘서트는 12월 9일(목), 강릉에서 

열린다. 최현숙 작가는 청소년들에게 ‘길을 잃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이어 ▲ 12월 15일(수)에는 부천에서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가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라는 주제로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 12월 16일(목)에는 서울에서 방송인 겸 사업가인 

홍석천 씨가 ‘폐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이야기를, ▲ 12월 22일(수)에는 전주에서 강정화 간호사가 코로나와 맞선 

사람들-의료인들의 코로나 분투기’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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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에도 ‘이야기 콘서트’는 계속된다. ▲ 유튜브 채널 김창옥 

티브이(TV)의 대표인 김창옥 씨가 소통에 관한 주제로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과, ▲ 어르신(시니어) 모델이자 누리소통망 영향력자 그룹 ‘아저씨즈’의 

지성언 씨와 이정우 씨가 ‘멋진 인생 2막을’ 주제로 중장년층과, ▲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이 코로나19 시대 교육에 대한 주제로 교육자, 

학부모들과 만난다.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은 12월에 ‘인생나눔교실’ 블로그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야기 콘서트는 2022년 1월부터 유튜브 채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생나눔교실TV, 인문360 채널)을 통해 회차별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1차(11. 22.~12. 1.), 2차(12. 6.~26.)로 나누어 참가 신청 접수

  이야기 콘서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

기를 신청서에 담아 온라인(http://naver.me/xIZQGHCr)으로 접수하면 된다. 

12월 콘서트 참가 신청은 11월 22일(월)부터 12월 1일(수)까지, 1월 콘서트 

참가 신청은 12월 6일(월)부터 26일(일)까지 받는다. 신청서 제출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생나눔교실’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이 자신과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다.”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선배들과 만나 서로 

위로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이야기 콘서트 진행계획

     2. 이야기 콘서트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박승범 (044-203-2511)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명 (044-203-2566)

<공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자 차장 장용석 (02-739-3942)

지역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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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이야기 콘서트 진행 계획

주제 일시/장소 신청대상 멘토 멘토 및 프로그램 소개

길을 잃어도

괜찮아

‘21.12.9.

(목)/강릉
청소년

유년 시절 조현병을 앓는 어머니로 인해
어려웠던 사정과 방황했던 경험, 그 아
픔 덕분에 소외된 이웃이나 인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청
소년들에게 작가가 겪어왔던 과정을 얘
기하며 바른길을 제시해 주고 싶다.

최현숙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21.12.15.

(수)/부천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청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자원 재생활동가로 바라보고, 폐박스를 멋
지게 업사이클 하는 사회적기업 ‘러블리페
이퍼’의 대표. 2018년 8월, 신증후군(막성신
병증)이라는 만성질환을 얻게 되면서 사업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만류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가 기사회생하게 되었다.기우진

폐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21.12.16.

(목)/서울
소상공인

지난 18년간 이태원에서 10여 개가 넘
는 가게를 운영하며 ‘이태원 터줏대감’이
라고 불리며 요식업의 성공신화를 썼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렵게 버티던
마지막 가게까지 지난 9월 폐업했다. 이
자리를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
자(소상공인)을 만나서 공감과 위로를 전
하려 한다.홍석천

코로나와 맞선

사람들-

의료인들의

코로나 분투기

‘21.12.22.

(수)/전주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코로나라는 벽에 맞서 간호사로서의 시간을
경험했고, 또한 확진 환자로서 어느 기간
동안 격리되기도 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벽 안에서' 두 가지 시간을 경험하면서 '의
료진과 환자의 심정'을 몸으로 체험했다. 힘
든 시간이었지만 삶의 소중한 가르침이라
여기며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강정화

코로나 시대,

더 잘

소통하고 사는

법 (예정)

‘22. 1월

(추후

공고)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져 제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숨겨진
내면의 목소리를 찾도록 이끌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소통의
자유를 누리도록 돕고 있다. 위기 앞에
서 휘청거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기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김창옥

멋지고

지혜로운 인생

2막을 위하여

(예정)

중장년층

시니어 모델계 BTS로 알려진 ‘아저씨
즈’. 평균 나이는 63.5세. 은퇴, 노후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나이에 ‘아저씨즈’는
1,000만 뷰를 달성한 틱토커이자 모델로
서 또 다른 삶을 시작했다. 이들은 멋지
고 지혜로운 인생 2막을 위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아저씨즈

코로나19

시대,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예정)

교육자

학부모

코로나19 사태는 비유하자면 어떤 정답
도 없는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
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 주체들은 무
엇을 해야 할까? 교육 주체들이 서로의 어려
움을 이해하고 도와 가면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함
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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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이야기 콘서트 포스터


